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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혜능(638~713)의 단상 말씀은 <법

보단경(法寶壇經)>이라 할 만큼, 선종사

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단경의 가

르침을 한 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돈오법

문(頓悟法門)이다. 돈오법문을 가장 알맞

고 명료하게 요약한 사구게(四句偈)가 바

로 아래 게송이다. 물론 혜능 당대에 지어

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구게는 선종의 특

질을, 혜능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

내고있다. 

6조 이후에 정립된 게송이지만 이 사구

게야 말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

>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의 황

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가7종의 종

지가된다.

문자를세우지않고

不�文字

가르침밖에따로전하니

敎外別傳

사람의마음을곧바로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보고부처를이룬다

見性成佛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不立文字)

여기서 문제가 되는‘입(�)’은 세운다,

정립한다는 뜻이다. 불립문자의 전체적

이해는 언어나 문자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며, 단지 불립문자란 자구에 집착하여

고지식하게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편집

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

다. ‘나 죽은 후에 그대들은 한 곳에 스승

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법문과 움직이고

사용함(動用)에 36대를 말하고, 또 나아가

고 사라짐에 양변을 여의고 일체 법을 설

하는데 자성을 여의지 말아야 한다. 그리

고 법을 묻는 사람에게 설법은 반드시 쌍

으로 하여 대법을 사용하여 오고 감에 서

로 원인이 되게끔 하여 마지막에 두 법을

다 제거하여 다시 갈 곳이 없게 해야 한

다.’(<단경> ‘법문대시’제9) 즉 두 극단

의 상호 관계에서 중도(中道)의 의미가 자

연 드러난다. 여기의 중도는 혜능이 말하

는자성으로읽힌다.

“만일 완전히 공에 집착하면 곧 무명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바로 문자를 쓰지 않

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

다 할진대, 사람과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 말 또한 문자의 형상

입니다.”(<육조단경> 제9 ‘법문대시’)

이어서 글자 그대로‘문자를 세우지 않

음’(不立文字)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하

여다음과같이말하였다.

“또말하되곧은도는문자를세우지않

는다(不立文字) 하지만, 곧 이 不立의 두

글자도또한문자의형상임을어찌하겠습

니까? 이런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보

고, 곧 비방하면서 문자에 집착했다 합니

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

스로 미혹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지, 어

찌부처님경전을비방할것이겠습니까.”

불립문자에 대한 6조의 견해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집

착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지혜와

관계가 있다. 반야바라밀다, 곧 지혜의 완

성은 중도이고 견성(見性)이다. 자성(自

性)을 본 사람은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어

서 모든 사물에 자연 응답을 하며, 또한

응답을 할 줄 안다. 6조는‘스스로 미망을

제거하여 내외명철(內外明徹)되면 자성

가운데 만법이 모두 나타난다. 견성한 사

람도이와같다’(<단경>제9 ‘전향참회’) 

“견성한 사람은 세워야(�)할지 세우지

말아야할지 훤히 압니다. 그것은 가고 옴

이 자유로워 머뭇거림도 없고 걸림도 없

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물에 순응하여 움

직이며 말에 알맞게 응하여 대답을 하며,

자성을 여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기 처

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재신통을 얻어 유

희삼매에 듭니다. 이것의 이름이 견성입

니다.”(<단경> 제7 ‘남돈북점’)

문태준(1970~) 시집의 표제시인

‘가재미’는 병원에서 암투병중인

어머니로 상징되는‘그녀’와‘그

녀’의 아들로 상징되는 화자인

‘나’가 교감하는 아름다운 시이다.

‘그녀’를 열 네 번이나 반복하며

‘그녀’의 현재와 일생을 반추한다.

‘그녀’가 산

소마스크를

쓰고 누워있

는 모습을 바

닥에 납작 엎드려 사는‘가재미’로

비유한다. 그‘가재미’옆에 화자인

‘나’도 가재미로 나란히 누워 사랑

을 표시하고, ‘그녀’도‘나’를 적셔

준다. 병환중인어머니와아들의아

름다운 사랑의 방식이 나란한 수평

의 관계로 완성된다. 이런 걸작을

만들어내는 문태준은 다른 많은 시

에서 불교의 선적 상상력을 창작방

법으로 동원한다. 그의 명작‘극빈’

이그렇다.

열무를심어놓고게을러

뿌리를놓치고줄기를놓치고

가까스로꽃을얻었다공중에

흰열무꽃이파다하다

채소밭에꽃밭을가꾸었느냐

사람들은묻고나는망설이는데

그문답끝에나비하나가

나비가데려온또하나의나비가

흰열무꽃잎같은나비떼가

흰열무꽃에내려앉는것이었다

(후략)

이 시는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열

무꽃이나흰나비처럼환하다. 그러

면서“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

는 게으름의 미학과“발 딛고 쉬라

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

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

다”는 자성의 인식이 만나는 구조

를갖는다. 화자가게으르기때문에

현실적 실리를

놓쳐서 얻은 심

미적 아름다움

은 채소와 꽃으

로 비유되며, 이 꽃마저 나비에게

주어버리는‘극빈’의 경지에 도달

한다. 그런데 그 도달하는 방법이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

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는

선적 상상이다. 그의 많은 시에는

사람과 벌레가 수평관계를 맺듯이

생태적 상상력도 풍부하다. 그중에

‘벌레詩社’가빼어나다.

선적∙생태적 상상력 풍부하게 활용

‘불립문자’는문자에대한집착경계한것

지혜의완성은중도를통해가능하며

가고옴이자유롭고걸림이없으면‘견성’

가재미

문태준| 문학과지성사| 6000원

송준영 시인과 禪詩깊이 읽기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봄이 되

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음도 오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절에서 사는 스님들도 다를 바가 없

습니다. 이럴 때 공양간에서는 스님

들의 몸을 가뿐하게 만들 수 있는 보

양식을 만들곤

합니다.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녹두

를 이용한 음

식입니다. 녹두는 봄철 나른해진 몸을

가볍게만들고겨울철에찐군살도빠

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녹두는해독작용은물론여드름

이나뾰루지같이열로인해나타나는

피부질환을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타는 것도 예방해주니

봄철 건강식품으로 녹두만한 것을 찾

기 힘들 것입니다. 녹두를 푹 삶아 그

물만 자주 따라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팥 역시 이

뇨작용과 체

내의 불필요

한 수분을 배

출시키는 작

용이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이 포함

되어있어입맛없는봄철소화흡수를

도와주기도합니다. 

오늘은 녹두와 팥을 이용한 수수부

꾸미죽을만들어보겠습니다. 

� 두 가지 부꾸미죽

사찰음식의 모든 것

녹두는 해독 및 피부질환 진정 효과

팥은 비타민 B1 풍부 소화흡수 도와

6.선종의 사구게(1)

시인이랍시고 종일 하얀 종이만 갉아먹던 나에게

작은 채마밭을 가꾸는 행복이 생겼다

내가 찾고 왕왕 벌레가 찾아

밭은 나와 벌레가 함께 쓰는 밥상이요 모임이 되었다

선비들의 亭子모임처럼 그럴듯하게

벌레와 나의 공동 소유인 밭을 벌레詩社라 불러주었다

나와 벌레는 한 젖을 먹는 관계요

나와 벌레는 無縫의 푸른 구멍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노동은 단단한 턱으로 물렁물렁한 구멍을

만드는 일

꽃과 잎과 문장의 숨통을 둥그렇게 터주는 일

한 올 한 올 다 끄집어내면 환하고 푸르게 흩어지는 그늘

의 잎맥들

�

정산 스님산촌 대표

녹녹두두수수수수부부꾸꾸미미죽죽
재료: 녹두, 수수, 찹쌀, 버섯, 속배추(양배추도 좋음), 후추, 식용유, 소금, 깨소금

1. 수수를3시간정도물에담갔다가믹서에넣고곱게간다.

2. 버섯과속배추는곱게채썬다. 달궈진프라이팬에기름을두르고버섯을먼저볶다가속

배추를넣어볶고소금, 후추, 깨소금으로간을맞춘다. 

3. 믹서에간수수를8.5cm 크기의동그란전으로부친후버섯과배추를속으로넣어반달

모양으로접는다. 

4. 녹두와찹쌀을넣어죽을끓인다. 

5. 수수부꾸미를한입크기로썰어그릇에담고그위에녹두죽을끼얹어낸다. 

팥팥수수수수부부꾸꾸미미죽죽
재료: 수수, 고구마, 팥, 꿀, 계피, 유자(금귤도 좋음) 

1. 수수를3시간정도물을담갔다가믹서에곱게간다. 프라이팬에기름을두르고8.5cm 정

도크기로전을부친다. 

2. 유자는껍질을까서곱게채썰고, 유자속은칼로잘다진다. 푹삶을고구마를으깨유자

껍질과속을잘섞는다. 

3. 수수부꾸미속에유자와고구마섞은것을넣고반달로접는다. 이때내용물이나오지않

도록부꾸미의끝을잘눌러준다. 

4. 팥을물에푹삶아죽을만들고계피로향을낸다음꿀로간을맞춘다. 

5. 수수부꾸미를먹기좋은크기로썰어그릇에담고팥죽을올려서낸다. 

녹두수수부꾸미죽

팥수수부꾸미죽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
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
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
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
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
(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
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크기 : 세로 180㎝×가로 78.5㎝ (양면은14K금봉으로되어있습니다.)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삼삼불불사사금금강강불불교교문문화화연연구구원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방방대대하하고고 장장엄엄한한 금금강강경경 족족자자를를 불불자자님님 누누구구나나가가 부부담담없없이이 한한점점씩씩 소소장장
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저저렴렴한한 보보시시가가격격으으로로 드드리리는는 이이번번 기기회회를를 놓놓치치지지 마마시시고고 한한
점점씩씩 법법보보시시 하하십십시시오오..

持經功德((지지경경공공덕덕))으으로로 그그 어어떤떤 물물건건과과도도 비비교교가가 되되지지 않않으으며며 우우주주전전
만만유유에에 찬찬란란히히 빛빛나나는는 2211세세기기 부부처처님님 최최고고의의 선선물물 재재산산목목록록 11호호가가 될될 것것
입입니니다다..  주주저저하하지지 마마시시고고 한한점점씩씩 구구입입하하십십시시오오..((선선착착순순 220000개개 한한정정판판매매
합합니니다다..))

■■입입금금통통장장 계계좌좌번번호호 ::  하하나나은은행행 330011--112277444433--0000220077  ((예예금금주주::김김근근환환))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
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
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

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